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2021년 5월 30일(나해) 2529호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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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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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81번   영광의 주 성삼위  

예물준비성가 217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168번  오묘하온 성체 

파견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미사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보편 지향 기도 복사 

토요 특전 미사  신 태 경  장 택 규 탁 환 섭  조 은 경  

8시 미사 오 규 화  김 병 민  백 정 덕  최 명 진   

9시 30분 미사  Christine An Gabriel Lee Nicolaus Lee Alex Kwak  

11시 미사  오 캐 런  강 석 구  김 월 중  김 재 국  

12시 30분 미사  Haejin Joung  강 석 구  Michelle Park 임 칠 성  

5시 미사  이 미 첼  박 민 제  박 민 제 한 글로리아 이상하 나지나 전태준 전가별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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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1년 5월 30일 

임석원 요한 부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성 어거스

틴은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이 교리를 7가지로 설명

하셨습니다. 1 성부는 하느님이시다. 2 성자도 하느

님이시다. 3 성령도 하느님이시다. 4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5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6 성령은 성부가 아

니다. 7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   

 

  이해하기 힘든 이 신비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복음사가들이 기록하였고 교부들이 설

명하셨으며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믿을 

교리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사를 비롯한 모든 

성사와 전례 그리고 기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름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식사와 같은 일상

생활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

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예고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

게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오

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12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

들이 모두 유다인들이었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느님’

에 대한 신앙은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뿌리 깊은 믿음

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하느님’을 ‘아버지’ ‘아빠’라

고 부르신 것과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숨을 불어넣

으며 ‘성령을 받아라’하실 때 자신들이 느낀 성령체험

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제자들이 삼

위일체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이것은 삼위일체 신앙의 시작이 되었을 것 입니다.  

 

  삼위의 차이는 서로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성 어

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는 성자가 있기 때문

에 성부이고, 성자는 성부가 있기 때문에 성자이다. 

성부 성자라는 호칭은 서로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

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가톨릭 교리의 근본이 됩니

다. 크리스챤 신앙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

신 성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났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라기보

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

각합니다.    

 

  요한 1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

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

입니다.”  요한 1서는 삼위일체 교리의 성서적 근거

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셋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그 둘을 결합시키는 사랑입니

다. 그래서 사랑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는 사랑하는 

분, 성자는 사랑받는 분, 그리고 성령은 성부 성자를 

온전히 일치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

자와 성령은 사랑으로 결합된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이고, 법이 아니

라 사랑입니다. 구원은 삼위일체라는 사랑의 공동체

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성부, 인

류를 구원하시는 성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

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한 분이신 주님으로 고

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부를 본받아 우리의 가족과 교회, 이웃들을 사랑

해야 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킨 성자

를 따라 우리도 미움과 무관심으로 단절된 관계를 회

복시켜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는 서로의 

성화를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한 가족입니다. 지금 세상은 철저한 개인주의가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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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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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인 “지극히 거룩

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며 성모 성월인 오월의 마지

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주말로 많은 이들이 그동안 못 간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메오리얼 데이(Memorial Day)를 시발점으로 미국의 

여름이 시작됩니다. 이제 해변이나 주 공원의 공공 파

킹장도 주차비를 받기 시작하고 산으로 들로 더 많은 

이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언제 팬데믹이 있었냐는 듯

이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정체

도 그렇고 거리의 활발한 풍경도 그렇고 맨해튼의 거

리에도 여행객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세히 보면 아직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은 팬데믹의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

인 현상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 안정되리

라 생각하지만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팬

데믹 후의 새로운 일상의 모습들이 자리잡는 것 같습

니다. 이는 방역에 대한 문제는 지속되리라 생각합니

다.  

 

  전염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우리 일상에 더욱 깊

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만 건강한 습관입

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에도 지속적으로 입구에 손 소

독제를 배치하여 성당 입당과 퇴장 시 손 소독을 철

저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사 중에 마스크는 당분

간 지속적으로 착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본당은 90퍼센트 이상이 백

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내에

서는 집단 면역이 되는 상태가 되어 의자 한 칸 띄우기

를 중단합니다. (단 아직 같이 앉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들을 위해 일부분은 지속적으로 한 칸 띄우기를 시

행합니다.) 

 

  다음 주일 (6월 4/5일) 미사부터 주일 미사 의무 관면

이 해제가 되어 다시 의무 참례가 시행됩니다. 다시 말

하자면, 다음 주일부터 주일 미사 참례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허약하여 미사 참례가 불가능한 상

태이면 의무 미사가 관면됩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오전 8시 주일 미사만 유튜브 중계를 계속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 본당 미팅과 행사는 온라인과 대면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으로 하며 레지오는 

대면 주회합이 허용됩니다. 병자 성사를 신청하면 가

정이나 병원 방문이 가능합니다. 연령회의 돌아가신 

고인을 위한 연도는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6월달부터 많은 재제가 해제되면서 스케줄과 

장소 사용의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단

체장님들은 사목회와 사무실과 긴밀히 소통하여 혼란

을 최소한으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많이 안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언제나 안전

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손 소독과 마스크 착

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하느님 아버

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일체는 바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를 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두렵고 힘들

고 불편한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굳은 믿음으

로 삼위일체의 하느님과 함께 이를 건강하게 극복해야

겠습니다.  

 

  이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고, 혼자만 살 

수 없습니다. 다 함께 더불어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협조하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

리가 살아가는 삼위일체의 영성입니다.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위로 받고 힘을 얻어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에게 하느님과 나 

그리고 이웃이 사랑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

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과 이웃과의 관계 안에

서 크리스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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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청하는 기도                                                                    2021년  5월  30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다섯째 주일 (5월) 

Prayer to overcome Covid-19 
 

 God our Father, 

 We come to you in our need 

 To ask your protection against the Covid-19 

 That has claimed lives 

 And has affected many. 

 

 We pray for your grace 

 Of this virus and its disease 

 And of stemming the tide of its transmission. 

 Guide the hands and minds of medical experts 

 That they may minister to the sick 

 With competence and compassion, 

 And of those governments and private agencies 

 That must find the cure and solution to this pandemic. 

 

 We pray for those afflicted, 

 May they be restored to health soon. 

 

 Grant us the grace 

 To work for the good of all 

 And to help those in need. 

 

 Grant thi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your Son, 

 One God, forever and ever. Amen. 

 

 Mary Help of all Christians, 

 pray for us. 

 St. Raphael, 

 pray for us. 

 St. Paul Chong Ha-Sang, 

 pray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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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건물안 개방과 업무시간  

연장된 성당 사무실 업무시간을 참고하십시오.   

월—금 : 9 a.m. - 6 p.m.  

토요일 : 9 a.m. - 9 p.m.  

일요일 : 8 a.m. - 6 p.m. 

       공동체 소식                                                                                                                   2021년 5월 30일 

성체조배 안내  

성체조배 시간동안 봉사자가 없습니다.  

조배자는 아래의 규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성당에 들어 오실 때 손세정제로 손 소독후 

입장하며, 설치되어 있는 발열체크 기계에 꼭 

열을 체크하신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00℉ 이상인 분을 스스로 입장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후 비치된 출입 확인서에 성함, 전화번

호, 측정된 온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당 안에서 구분되어진 선은 넘지 않으며,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만 앉습니다.  
조당 해소 상담  

혼인 조당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분은  

진명 부제님께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진명 바오로 부제님  

연락처 : (917) 750-4805 

알 림 

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톨릭 이민 서비스, 성소 후원 및 은퇴 사제, 

가톨릭 학교 후원등을 지원하는 교구 후원금

모금에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

립니다. 후원기금 봉투는 우편으로 직접 보

내시거나 본당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위령 기도

유아 세례

첫금요일 성시간 

신용조합 휴무  

성당 사무실 휴무  

특별헌금 

알 림 

주일미사 의무 관면 해제



혼인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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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주일학교 

주보 광고주 모집 

알 림 

제20회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장학금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

다. 체류 신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메일: stpaulscholarship123@gmail.com 

문의: 박인숙 (646)873-0709,                                  

고경현 (917)476-9396,                             

서창배 (917)257-6871 

화상 혼인교리  

50년사 편찬위원회 소식  

년도 사진 내용 

1973 
7월 1일 첫 야외미사, At Anthony Wayne Rec-

reation Area, Bear MT. 

1973 3월 3일 첫 건강진단 

1974 
6월 2일 뉴저지 교우들과 합동야외미사, 마리안슈

라인 

1974 11월 24일 김수환 추기경 집전 견진성사, 

1975 3월 15일 KCS와 공동주최 무료건강진단 

1981 첫 성령기도회 사진 

1984 신앙 대 강연회 사진, 10/5/1984 

1984 합동 성가 공연 사진, 10/7/1984 

1984 민루시아 수녀 첫 허원, 12/8/1984 

1985 첫 학생 심포지엄, 5/12/1985 

1985 
반모임 또는 구역 미사 사진, 년도에 상관없이 반

모임, 구역미사 사진이면 환영 

1986 불법 이민자 사면 수속 대행 봉사 

1988 본당 공동체 묵상, 3/11/1988 

1988 워싱턴 성모 성전 순례, 5/21/1988 

1994 루까회, 년도에 상관없이 루까회 사진이면 환영 

1995 청년성가대 메아리 음악회 

1995 
요한바오로2세 교황 뉴욕방문 사진, 10월 6일 

Aqueduct 경마장, 10월 7일  Central Park 

1996 
골수기증 및 헌혈행사, 년도에 사관없이 헌혈, 골

수기증 사진이면 환영 

1997 베이사이드 성당 한인공동체 사진 

1997 연령회, 년도에 상관없이 연령회 사진이면 환영 

2011 제1차 청소년 한국 성지순례, 7/20-8/4/2011 

2013 
김문수 앤드류 주임 신부님 주임 신부 취임미사: 

니콜라스 다마지오 주교집전(11/2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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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정성  

알 림 

요셉회 월례회  

구역분과 월례회  

연령회 총회 및 월례회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평의회  

단체 및 회의  



         미사 봉헌                                       2021년 5월 30일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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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시간  |  Mass                         



We Are Made In The Image Of Trinity 

< The Most Holy Trinity > 

       Weekly Homily                                                                                                                                                                May 30, 2021 

By Fr. Joseph Veneroso, M.M.  

  The Bible reveals humans are "made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Gen. 1:26) Over the millennia, the 
Jews were one of the first to believe in one supreme God, whom they acknowledged as Creator, Deliverer and 
Father: defender, provider and teacher. They ha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God, which they ratified by keep-
ing God’s commandments, given to them though Moses on Mt. Sinai. At first the Israelites believed God lived 
in heaven, but later God dwelt in the Temple in Jerusalem. When Israel broke the covenant by worshiping oth-
er gods, the prophet Ezekiel saw God’s glory leave the Temple and return to heaven. In Luke’s gospel, God’s 
glory came to earth again when the Virgin Mary agreed to be mother of the Messiah. Only now, she is a living 
Temple not made by human hands. She gave birth to Jesus, God in human flesh. He is the invisible God made 
visible. He lived among us, healed us, taught us, died and rose for us. Over time the first Christians came to 
believe that Jesus wasn’t just the Son of God, but God the Son. 
 
   In Jesus, Christians realized the invisible God had come to earth in human form. After he ascended into 
heaven, Jesus sent the Holy Spirit to make God present within us. We acknowledge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re the same God, whom we call the Blessed Trinity. But if we are created in God’s image, 
than we too are created to be in loving, life-giving and dynamic relationships. This Solemnity of the Holy 
Trinity is as much about us as it is about God! It’s almost an inconceivable mystery. That’s why we always 
bow our heads when we prayer,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Spirit....” But beyond 
mystery, belief in the Trinity teaches us that God’s nature is a dynamic and holy relationship. The Father eter-
nally loves the Son, who reflects that love back to the Father, and this love generates the Holy Spirit. This 
mystery is also about us. We are created in God’s image, share our human nature with Jesus, and have re-
ceived the Holy Spirit. The Trinity dwells in us and we in the Trinity. It is a holy relationship. And when we 
enter into loving relationships here on earth, we reflect God’s presence in us.  

5th Sunday in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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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PRAYER TO OVERCOME COVID19 is on page 4 

Qualifications 
Applicants must be of  Korean heritage & a registered 
parishioner at a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Brook-
lyn Diocese (Queens, Bayside, Woodside & Brooklyn 
Church), regardless of  immigration status. 
 General Scholarship  [College $1,000 / High 

School $500] 
 Need -based scholarship  [College and 12th grade 

$3,000 - $5,000] 
 Due date of  application : May 31st (Mon) 
How to apply : Application can be picked up in the 
church office or by email request.  
Scholarship Committee Email :  
StPaulScholarship123@gmail.com 
Contact : Regina Park (646) 873-0709 

      Paul Ko (917) 476-9396, Chang Bae (917) 257-6871 

Use of Kneeler  
Using the kneelers during mass is now permitted. As an 

alternative, you may also choose to sit instead in times 

of kneeling.  

mailto:StPaulSchoarship123@gmail.com


오 데이비드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Most Holy Trinity                                                                                                                       May 30, 2021 (Year B)  No. 2529 

Responsorial  

Psalm 

  

 
 For the entire Church: may laws, prestige and protocol never be allowed to obscure the compassionate 

kindness of God whose name we bear, whose love we proclaim,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e leaders of government: may they resist the temptation to dominate others and allow all their 
people to work out their own lives in the happiness and security of world at peace.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courts of law,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prison officials: may they use their power and in-
fluence to ensure the triumph of dignity over despair, understanding over punishment, and forgiveness 

over vengeance, especially after a year of social unrest.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members of the arts and entertainment world: may their celebration of life’s joy bring us hap-

piness and their sensitivity towards its mystery help us grow. We pray to the Lord. ◎ 

 For all those who are entrusted with the education of young minds: may their example of love help 
children grow in love for God and all his creation and help them to relate to each other once again, 

especially now that we will be able to socialize once more.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went to the Lord’s embrace, especially those who died in service so that we may have 

our current freedoms, we pray to the Lord.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Deuteronomy      
   Deuteronomy 4:32-34, 39-40 (165B) 

Second Reading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aint Paul to  
   the Romans  
   Romans 8:14-17 

Communion Antiphon 

   Since you are children of God,  
   God has sent into your hearts the Spirit of his Son,   
   the Spirit who cries out: Abba, Father.  

Psalm 33:4-5,6,9,18-19,20,22 

I am with you always,  
until the end of the age.  


